
평양에서 노동당간부 집단총살 정보, 김정은의 지도에 위반 

 

◇10월 초순에 12명...체제보수화로 북일교섭에 마이너스도 

 

10월 초순, 북한에서 노동당의 간부가 2회에 걸쳐 집단으로 총살형에 처해진 사

건이 있었던 모양새다.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협력자가 10월 중순 전화로 알

려왔다. (이시마루 지로) 

 

취재협력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처형이 있었던 것은 6일. 노동당의 중

앙당 과장 3명과 부하 7명까지, 총 10명이 강건 사관학교 훈련장에서 총살됐다

고 한다. 이때 중앙당, 인민보안성(경찰), 국가안전보위부(비밀경찰)의 간부를 모

았다고 한다. 

 

"처형의 이유는 '김정은과 당의 지시와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소홀히했다'는 것

이다. 또한 비밀 사조직을 만든 것이 죄목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다"  

취재협력자는 이렇게 전했다. 처형정보는 지방 보위부의 고급간부로부터 얻었다

고 한다. 

 

또한 11일에도, 같은 장소에서 당간부 2명이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. 죄상은 지난

해 12월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된 장성택과 결탁하고 있던 것이 발각됐

기 때문이라고 한다. 처형된 2명 중 1명은 중앙당의 과장이고, 다른 1명은 황해

남도의 중심도시인 해주시의 노동당 최고지위의 책임비서였다는 정보다. 앞선 처

형과 마찬가지로, 당과 보안기관 및 사법기관의 간부가 모인 앞에서 처형이 집행

됐다고 한다. 각 조직 간부들에 대한 '본보기'였을 가능성이 높다. "총살에는 기관

총이 사용된 것 같다"고, 이 취재협력자는 덧붙였다. 

 

지난해 말 장성택 숙청 후, 이와 관계된 많은 간부와 관련부서의 인원이 처형되

거나 추방당하거나 하는 연좌숙청이 올해 봄 무렵까지 계속되고 있었지만, 그 후

에는 숙청에 관련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. 북한의 권력 중추에서 새로운 

대규모 숙청의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. 

 

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절대독재 시스템 만들기가 작년부터 본격화 돼 '당의 유일

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'이라는 북한의 최고 규범이 김정은에 의해 39년만에 

개정됐다. 전 사회적으로, 김정은의 지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요

구되고 있다. 이번 당간부 집단 총살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'말을 듣지 않는 자는 

용서하지 않는다'는 공포정치가 당 중추에서 실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

 

그렇다면 김정은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고,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

이다.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협의에 있어서도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융통성 없

는 자세로 되돌아갈지 모르는 것이다. 

 

 


